
지금까지 켈리는 선교사들과 함께 있을 때만 기도를 해 

왔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기도해 보고 싶었어요. 켈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과 자신이 하는 기도를 그분이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럴게요.” 켈리는 약속했어요.

이튿날 학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켈리는 

대회에서 노래를 부르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중국어 노래도 새로 배웠지요. 음을 모두 다 익히는 건 

꽤 힘든 일이었어요! 켈리는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공연 시간이 되자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켈리는 그날 

아침 교복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예수님 사진을 꺼냈어요. 

켈리는 선교사들이 보여 주었던 것처럼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긴장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 다음, 켈리는 무대에 올랐어요. 켈리는 객석과 

심사위원들을 바라보았어요. 주머니에 들어 있는 예수님 

사진에 대해 생각하자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그러고는 

심호흡을 한 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연습한 대로 노랫말을 모두 불렀어요. 마지막 음을 끝내고 

인사를 했을 때, 켈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켈리는 웃음을 지으며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선교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빨리 말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켈리는 자신이 앞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게 될 거란 걸 

알았어요. 

친 4 친 구 들

켈리의 기도

켈 리와 엄마는 

교회 건물로 

다가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교회 

건물은 아름다웠고, 

바깥에는 야자수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어요. 건물 현판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까지 세 가지 언어로 

말이에요!

켈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고, 교회에 

가 본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엄마의 친구분인 리자 아줌마는 

이 교회의 회원이세요. 리자 아줌마는 교회에 같이 가 보자며 

켈리와 엄마를 초대하셨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모두들 아주 친절했어요. 켈리와 엄마는 리자 아줌마를 따라 

위층에 있는 커다란 방으로 갔어요. 리자 아줌마는 그곳이 

예배실이라고 했어요.

켈리는 줄지어 늘어선 의자에 앉았어요. 켈리 옆으로는 

엄마와 리자 아줌마가 나란히 앉으셨어요. 그리고 곧 교회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켈리는 음악에 귀를 기울였어요. 

노랫말은 몰랐지만, 음악이 주는 느낌이 좋았어요.

모임이 끝날 무렵, 한 여자분이 일어나 기도를 했어요. 

주위를 돌아보니 모두 팔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캘리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아주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이런 건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교회를 나오면서, 

켈리는 기도하는 동안 받았던 느낌을 

엄마에게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글쎄, 난 별다른 느낌이 없었는데.” 하고 

말씀하셨어요.

켈리는 교회에서 받았던 느낌을 계속 생각했어요. 켈리는 

그 기도가 좋았고, 예수님에 대해 듣는 것도 좋았어요.

“선교사님들이랑 복음 공부를 해도 돼요?” 켈리가 

엄마에게 여쭈었어요. “더 배우고 싶어요.”

엄마는 “네가 그러고 싶다면 그러렴.” 하고 대답하셨어요.

선교사들은 켈리에게 기도하는 법과 경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어요. 

켈리는 그렇게 배우는 내용들이 참 좋았어요.

하루는 선교사들이 켈리에게 특별한 과제를 주었어요.

파커 장로님은 “이번 주에 기도해 볼래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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